
 

저것이 국모를 죽인 원수다 

 

청계동을  떠난  창수는  평양을  거쳐  안주에  도착했습니다 . 평양을  지날

때는  군사들이  길목을  막고  행인들  머리를  강제로  자르고  있었습니다 . 그

러나  안주에  오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엔  단발을  중지한다는  영이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1896) 서울에서는  또  큰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 임금을  지키는  군

사들이  단발령을  반대하며  일어선  의병들을  치기  위해  나가  있는  사이 , 러

시아가  임금과 세자를 자기네 공관으로 피신 켰습니다 . 그리고는 , 김홍집 등

개혁파 정부의 대신들을 살해하고 개혁 정부가 실시하던 단발령 등 새 정책을 중지

했습니다. 

이것을 안 창수는 굳이 청국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안악으로

가려고 치하포에서 나룻배에 올랐습니다.  

2월 하순이었습니다. 강물에는 얼음산이 수없이 떠내려와, 창수가 오른 나룻배는

강 한복판에서 얼음산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얼음산에 갇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창수는 얼음산으로 뛰어 올라 몇 사람과 힘을 합쳐 큰

산에 의지해서 작은 산을 밀어냈습니다. 

이래서, 나룻배는 날이 샐 녘에야 치하포에서 5리쯤 떨어진 곳에 닿을 수 있었습니

다. 

창수는 주막에 들어가 사람들 틈에 누워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손님들이 떠드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손님들 사이에 이상한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을 엉뚱한 데로 돌리려는 연극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불쌍하게도 미쳤군!” 

주인은 창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손님들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 사람

들은 창수의 한마디에 미친놈이라 거니 이상한 사람이라  거니 하며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다. 창수는 목침을 베고 누워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때 그 일본 놈은 아침밥을 다 먹고 밖으로 나가더니 , 같이 온 총각이 밥

값 내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놈은 분명히 왜놈이다 . 그런데, 왜  저렇게 변장을 하고 있을까? 뭔가를

조사하려는 염탐꾼에 틀림없어.’ 

여기까지 생각한 창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은 우리 국모를 죽인 바로 그놈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 한패겠지 . 그

러니 , 내 오늘 저 한 놈을 죽여 조금이나마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을 씻으리

라.’ 

창수는 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사발을 서너 숟갈에 다 먹어 버렸습니

다. 그런 다음 주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해전에 7백 리  길을 가야 하오 . 그러니 , 밥  일곱 상을  더 차려

오시오.” 



 

라고 커다랗게 썼습니다. 그는 다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큰길 가 벽에 붙이시오. 그리고, 이 일을 안악 군수에게 보고하시오.” 

창수는 유유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스무 살 때였습니다. 

창수는 바로 ‘이때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이놈!” 

소리치면서 달려나가, 발길로 일본 놈의 배를 후려쳤습니다. 일본 놈은 마당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창수는 나는 듯이 달려나가 그놈의 모가지를 밟았습니다. 

이  방 저 방 문이 열립니다 . 몇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달려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 창

수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든 이 왜놈을 위해 내게 대드는 놈이 있으면 죽일 테다!” 

일본 놈은 가까스로 몸을 빼더니 칼을 빼어 들고  덤볐습니다 . 창수는 그놈이 내리치

는 칼날을 피하면서 옆구리를 차 거꾸러뜨렸습니다 . 그리곤 , 칼을 잡은 손목을 밟아 칼

을 떨어뜨렸습니다. 창수는 그 칼을 집어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 국모를 죽인 원수 놈! 내 오늘 너를 살려 보내지 않으리라!” 

창수는 일본 놈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난도질을 했습니다 . 얼음이 깔린 땅  위에 피가

샘솟듯 했습니다. 

그제서야 주막에 들었던 손님들은 모두 창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장군님, 난 그놈이 왜놈인 줄 모르고 말리려 했던 것뿐입니다. 살려 주십시오.” 

“난 어제 나룻배에서 장군님과 함께 얼음산을 밀던 자올시다.” 

짐을 뒤져보니 그놈은 일본군 중위였습니다 . 짐  속에  8백 냥이 들어  있어서 , 창수는

주인에게 일러 그 돈을 동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고 , 시체는  강물에 던지도

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창수는 주인에게 종이와 붓을 가져오게 하여,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 왜놈을 죽였노라. 해주 텃골 김창수.’ 


